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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2023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40조 9,430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추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와 

트렌드를 발표했다. 

최일선 박사팀(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연안지역 

상권규모는 65조 1,766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40조 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바닷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6조 6,709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남(5조 

5,484억 원)과 경남(5조 3,95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상권규모 중 

해양관광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75.8%, 제주가 71.5%, 

경북이 69.3%로 나타나, 이들 세 지역은 연안경제에 해양관광 의존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연안지역별 외지인과 내지인의 해양관광 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68.4%), 충남(66.1%), 제주(60.2%)였으며, 

내지인 소비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경남과 전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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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안지역별�전체�상권규모와�해양관광시장�비중�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2023년 기준 연안지역에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인 업종은 음식 업종으로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전체 해양관광 소비의 58.2%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조 

5,564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수산물 업종의 매출액은 4조 5,606억 원으로 전체 음식 업종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업종의 매출액이 높은 지역은 부산(7,285억원), 강원(5,923억원), 

경남(5,782억원) 순이다. 해양관광소비는 주로 40대(30.0%)와 50대(27.2%)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가족형 관광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카드매출 정보를 

활용한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해양관광이 연안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KMI는 앞으로도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시장조사와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연안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이슬기 전문연구원(051-797-4768, sglee84@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